
민선8기 특집 ㅣ시민이 바라는 고양

당신이 
꿈꾸는 
고양을 
들려주세요

민선8기, 고양특례시가 만들어갈 행복한 변화는 

고양시민의 작은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된다. 

시민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민선8기를 향한 시민의 바람, 

그리고 시민이 꿈꾸는 고양 이야기를 이곳에 담았다.  

민선8기가 시작된 후부터 두근두근 설렙니다. 

‘고양특례시=세계적인 매력 도시’라는 공식이 머

지 않은 시간에 현실이 될 것 같은 기대 때문입니

다. 청년층,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이 모두 웃는 

고양시를 만들어주세요.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

리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많이 생겨났

으면 좋겠습니다. ‘세계적인 매력 도시, 고양시’가 

되기 위해 노년층이 참여할 일이 있다면, 저부터 

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.

저는 고양 토박이 20대 청년입니다. 작년까지 행신에서 서

울로 직장과 대학원을 오갔습니다. 고양시에서 버스나 지하

철로 오랜 시간 등하교, 출퇴근하면서 느낀 점은 긴 배차간

격으로 인한 불편함이었습니다. 고양시 안에서 또는 고양시

에서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

소되어 출근길이 여유로워지고, 저녁을 누릴 수 있는 삶이 

실현되기를 바랍니다. 더욱더 가치 

있는 고양특례시가 되길 바라고 

응원하겠습니다.

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는 섬세한 배려와 

소통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일상 속 마주하

는 크고 작은 고충에 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

는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, 부서져 흔들리거나 마모가 심

해 교체가 필요한 보도블록을 자주 목격합니다. 또한 턱

이 높아 유모차나 휠체어의 이동이 어려운 곳도 있으며, 

생활도로의 불법주정차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

합니다. 일상 속 시민의 불편함이 하나씩 해결되어 더 안

전하고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

고양시에 30년째 살고 있습니다. 고양시는 노인 인구가 

많은 도시입니다. 그만큼 노인층을 위한 인프라와 복지가 

잘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오랜 시간 살아

온 고양시는 노인이 살기에 참 좋은 도시입니다. 노인을 

위한 제도와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, 복지 또한 나날이 좋

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. 앞으로도 저와 같은 시니어들이 

살기 좋은 도시,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

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.  

좋은 일자리는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단단한 뿌리입니다. 

고양시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시민이 행복하게 일하며 생

활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. 또한 도시 곳곳에 더 

많은 도서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도시의 품격은 풍

부한 문화 인프라와 교육 시설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. 민

선8기의 시작, 모든 도시가 부러워하는 고양시를 만들어 가

는 데 고양시민으로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. 

아이 키우기 참 좋은 고양을 기대합니다. 8살 아이를 둔 

엄마로서 고양시가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

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. 특히 아이들 등하

교 시 더욱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도로 및 교통 환경이 

조성되고, 학생들을 위한 교육, 스포츠, 문화 체험 공간

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스러운 우리의 꿈나

무들이 맘껏 웃고 뛰놀며 커나갈 수 있는 고양시가 되길 

응원합니다! 

이곳에 와서 좋은 친구들과 이웃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

고, 저와 제 가족은 더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습

니다. 이웃들과 함께 생활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

하루는 따스함으로 가득합니다. 모두 고양으로 오세요! 

오매불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

넘쳐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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